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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4일 대통령 발언록

한국경제인 만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에서 이런 저런 계기로 자주 뵙는 분

들도 있고, 자주 뵙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국내에서 볼 때와는 

달리 인도에서 보니 느낌이 다릅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랬지만, 해외에서 

만나면 각별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상품이 국가대표

 

제가 국가대표라고 해서 4강 순방 마무리로 러시아를 가고, 브릭스 경제외

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도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국가대표가 저 인줄 

알았는데, 저도 대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느낌으로 받아들이

게 하는 것은 우리 상품인 것 같습니다. 공항과 호텔에서 보니까, 카자흐

스탄과 러시아에서도 그랬듯이, 제일 반가운 것은 솔직히 ‘대통령 환영합

니다.’라고 써놓은 것을 보면 반갑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기업의 이름과 

로고가 더 반갑습니다. 길가에 붙어있는 기업 홍보 판을 보면서 가슴에 찡

하게 와 닿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엄청 출세한 느낌입니다.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접을 엄청 잘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운 마

음이 이루 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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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도 와서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다가 국민들에게 질책을 들을 일이 많습니다. 기업인들도 규제에 대

해 원성을 하지만, 그것은 더 잘하라는 것이고, 욕심내서 하는 말입니다. 

막상 기업들이 해외로 뻗어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국내에서 여러 

얘기하는 것은 둘째고 자랑스럽고 보람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

다. 여러분 덕분에 러시아 방문 뒤 국내에 돌아가 아주 큰 일 하고 온 것 

같은 칭송, 대접을 받았습니다. 인도에 가면 러시아만큼 많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벌여놓은 일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인도에서 활발한 활동하고 인도시장의 잠재력, 가능성에 대

해보고도 읽고 자료도 봤는데, 그것보다 폭이 훨씬 넓습니다. 수출입은행

입니다. 금융기관들도 와서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척 많

은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 서밋에서 논의된 것 일일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머릿속에 기업들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저는 장관들이 줄줄이 수행할 줄 알았는데, 저 혼자 다니라고 합니다. 누

구는 어디 가서 협약체결하고, 누구는 FTA 얘기 크게 진전시키고, 누구는 

여러 사업과 관련해 관련부서 장관과 만나서 협의하고, 소득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쁜 얼굴로 중간보고를 합니다. 저도 기쁘고, 장관들도 신바

람이 난 모양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 열심히 하면 누구공이다 공치사

하지 않아도 잘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잘되면 기업인식 좋아질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희망가지고 

열심히 일할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인도 지도자 경제인 만나는데 

우리가 무슨 말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주십시오. 자랑할 일 있으면 자랑 

해 주십시오. 유익하고 유쾌한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